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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更讀와 獅:f:L의 캐념 

漢字를 빌 어 우리 말을 기 록하먼 表記法을 借字表記法이 라 한다. 이 表

記資料는 三國時代부터 朝蘇朝末期까지의 것이 현재 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표거법상 여러 변천상이 나타냐커도 하 

지만， 그 사용 뱀위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更讀 • 鄭tL . 口앓 • 固有名詞表

記(語棄表記)로 나뀐다. 

更讀란 말은 廣意의 更讀와 狼意;의 更讀의 두 개 념 으로 쓰인다. 廣意의 

更讀는 狼意의 更讀는 물론， 獅tL ， 口앓， 固有名詞表記까지 모두 포항하는 

것이나 借字表記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다. 更讀가 이러한 개념A로 쓰 

인 것은 이 명칭이 생겨난 초기부터였다. 李承休의 帝王題記에서 ‘薦廳。1

更書를 지 었 다. ’ 고 한 것 이 나， 訓民正音 鄭購뭉rl: 序文에 서 ‘醒聽이 更讀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은 更讀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三園

史記에서는 ‘薦廳이 우리말로 九經올 읽었다’고 하였고 三國遺事에서도 

‘廳廳이 우리말로 中國파 우리의 民間에서 사용하는 物名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六經文學을 힘11解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薦廳。1 그의 學問을 

借字表記로 기록함으로써 그 발달에 크게 공현하였먼 것을 말한‘것으로 

이해되는데 후대 사랍들이 이 사실을 설총이 이두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이두와 차자표기를 같은 것4로 본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고려 시대 

이후는 漢文이 교양안들이 쓰는 文語임에 대하여 更讀는 更몹들올 중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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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만간에서 쓰이는 文語였 o 으로 이와 같이 쓰였만 것무로 믿어잔 

다. 更讀를 이와 같이 借字表記의 대명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윤 그 후에 

도 계속되어 현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의 更讀란 ‘更讀文에 쓰인 우리말’을 가리킨다. 更홉文.01 란 實用的

인 文章으로서 散文이 중심이 원다. 시대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 

지만， 漢文과 우리말이 흔용되는 文體이다. 行政文書에 주로 쓰였지만 만 

칸에서도 書簡야나 造成記， 發願文 둥에 널리 쓰인 實用文이다. 이는 三

國時代부터 近代까지 사용되 었 고 保守性이 캉하여 近代의 이 두이 연서 도 中

世냐 古代의 國語를 다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 更讀란 이 협의의 

개념으로 쓴 것이다. 

鄭fL이란 명칭은 옛 기록으로서는 均如傳에 오칙 한 벤밖에 사용되지 않 

은 것 이 다. 崔行簡가 均如의 普賢十願歌를 漢譯하기 위 하여 S영 하연서 漢

文(康文)에 대 하여 普賢十願歌와 같운 우리 말의 뭄장을 鄭;f:L이 라 한 것 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도 본래는 更讀와 같이 借字表記의 대명사로 사 

용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鄭歌와 같이 우리말을 全面的오로 表記

한 借字表記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우리말을 全面的￡로 表記한 借

字表記寶料는 향가밖에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현채 鄭歌의 표거법이 곰 

향찰 표기업인 것우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냐 更讀와 獅;fL의 이러한 구벨운 표기된 자료를 세부척￡로 검토」 

하연 그 한계를 명쾌히-게 구벌지올 얀한 특정들을 지척하기 힘들다. 특히 

차자 표기가 우리말의 유일한 표기 수단이었고 이 표기가 후대보다는 널리 

사용되었던 것A로 믿어지는 고려 시대나 신라시대로 올라가연 그 한계률 

긋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다만 散文表記안 更讀는 우리말의 만영보다는 

천달 내용야 중요하묘로 우리말의 조사나 어마 풍의 표기가 소흉해질 수 

있지 만， 詩歌의 표끼 는 詩로서 의 形式이 나 훌§律도 중요하묘로 그 표기 가 

보다 충실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更讀文운 文書로서의 자리 

가 굳혀지고 그 사용 범위가 한정되므로 일정한 套式이 있고 비교척 한정 

된 套語가 사용되지만， 獅歌는 詩情의 發露에서 지어지는 것이므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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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이 없이 詩作 당시의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사용되었다는 정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先A들의 文字生活을 한운과 국어 운장으로 兩分하면 

순수국어 문장 표커를 지향하는 것이 鄭:tL이고 이보다는 漢文的안 성척을 

지향하거나 그에 의지하려는 경향율 찌는 것이 更讀文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밖에도 更讀는 三國時代부터 近代까지 사용되었지만， 

鄭tL운 統一新羅時代에 완성되어 고려 시대까지만 이어졌던 것A로 믿어지 

묘로 이것도 한 차이라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獅:tL表記는 

普賢十願歌와 傳二將歌뿐이 지 만 13 세 기 중엽 의 쩔ß藥救急方의 獅名表記에 

도 이 특갱이 잘 나타나고 있A므혹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시대까지 

는 쩔따L表記法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口옆윤 漢文의 原典에 I!::f::를 단다는 알정한 한계가 있 o 으로 다른 자료 

와 쉽게 구벌이 된다. 이는 漢文융 정확하고 쉽게 해득하키 위하여 발달한 

것인데 크게 釋讀口옳과 音讀口뚫로 냐쉰다. 釋讀口옮운 漢文을 우리말 

.로 해석하여 원는 방법을 토로써 표시한 것이다. 현촌 자료는 12 셰커 중 

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홈譯仁王經釋讀口옮이 最古의 것야마. 이 

러한 구결은 늦어도 통알 신라 시대에는 이미 있었던 것A로 믿어지는데， 

醒略이 힘11解六經하였다는 것도 바로 이런 釋讀口짧아었올 것이다. 이 口뚫 

이 更讀表記法의 말달에 크게 영 향을 마 쳤고 鄭tL表記法의 母服가 되 었을 

것A로 생각되는 것이나 借字表記法을 論항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音讀口옳윤 漢文을 音讀하연서 그 句讀處에 우리말의 助詞나 語

尾를 넣어서 읽는 것이다. 漢文이 널리 보급되고 그 學習方法이 발달되면 

서 발달한 것이나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자료 

상A로는 15 세기 이후의 것이 남아 있으나 鄭夢周의 詩(經)口뚫이 있었 

다는 기록도 있다. 이 口옳윤 更讀의 漢文化 碩向과 밀접한 판계가 있었 

먼 것A로 맏어지는 것이다. 

固有名詞表記는 A名， 地名， 國名 둥의 固有名詞表記가 중심이 되어 왔 

A냐， 官名이나 物名 퉁의 普通名詞도 포함되으로 語윷表記라고 하는 것 

이 머 척당한 것이마. 이는 우리말의 文章에는 물론 漢文文服에도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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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으로 文章의 借字表記와 구벌할 필요가 있다. 漢文。1 이 땅에 들에와 

우리 先A들이 우리의 것을 漢文A로 표현할 째부터 쓰이기 시착하였을 것 

아니 借字表記法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 표기는 表音字만으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表音字들은 後代까지 이어져서 文章表記의 발 

천에도 공헌올 한다. 

이 와 같이 借字表記資料는 너l 가지로 나뒤 지 만， 表記法上의 근본 원리 

는 같A므로 하나로 묶어 借字表記法이 라 한다. 먼저 借字表記法의 原理

를 밝힌 다음 更讀와 鄭;j:L表記法의 차이에 대하여 설영하기로 한다. 

II . 借字表記法의 文字體系

表記法운 文字體系와그運用法則으로크게 나쉰다. 訓民正音에서 자음과 

모읍의 운자 체계를 보인 다음 그 운용법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표치법의 

원리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文字짧系는 한 언어를 모 

두 기록할 수 있A면서도 간결한 것일수록 우수한 것이다. 한글과 같은 

音素文字가 높이 평가되는 것응 이러한 점에서 뛰어냐기 혜품이다. 그러 

나 借字表記法의 文字體系는 漢字를 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이으로 한 

자의 운자 체계에 의지하게 된다. 한자의 품자 체계가 복잡한 것에 비례하 

여 차자표거법의 운자체계도 복잡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말올 

표치하기 위하여 한자를 빌어오는 과정에서 차자 표기업 냐름의 뭄자 체계 

가 형성되어 왔다. 

이 文字體系의 原理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융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하냐는 한운의 學習方法에서 얻어진 원리이고 다른 하냐는 우리말올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률 이용하는팩정에서 얻어진 원리이다. 

漢文의 學習운 原文율 音讀한 다음 우리말로 새기는 두 과정을 밟고 있 

다. 이러한 방법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지만 

漢文이 이 땅에 들어온 초기부터였율 것이다. 외국어의 학읍， 특히 文語

의 학습윤 이 두 과정융 취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믿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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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이다. 현채 三國時代 借字表記資料률올 보면 당시 이 방법으로 한품 

을 학습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증거가 있다. 한문을 새기는 방법이 체계 

화되연 漢字에 제한펀 법위에서의 訓을 부여하게 된다. ‘天’에 대하여 

‘하늘’， ‘地’에 대하여 ‘짜’와 같운 것이 그것이마. 그러하여 한자률 音

A로 읽는 방법과 힘iI으로 읽는 방법이 성립되어 이 音과 힘J[이 차자 표거 

법의 운자 체계를 이루는 첫 원리가 훤다. 

우리말을 표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뱅은 表意文字인 漢字의 릇을 살 

려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으연 뭇을 버리고 표읍자로만 이용하느냐의 줄 

로 나쉰다. 前者를 ‘讀’ 의 原理라 하고 後者률 ‘假’ 의 原理라고 한다. ‘讀’

이란 漢字가 본래 表意文字이므로 이률 읽오면 자연 ::J... 풋도 알려서 읽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고 ‘假’란 한자가 표의 운자이지만， 그 表意性

을 버리고 表音性만 빌어서 쓴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 音과 訓， 讀파 假의 原理가 척 용되 어 漢字로부터 借字表記法의 文字

體系가 나오는 과정을 도표로 보이연 다음과 같다. 

/옆~-→훌짧字 

~/ 
a~ 

/’ 、/ 假-→音假字
漢字〈

\、 /~훌훌-→링11讀字 

훨!l〈 
\、假-→힘11假字 

이 운자 체계를 좀퍼 부연하여 설영하연 다음파 같다. 

音讀字 : 漢字를 音으로 읽으면서 그 表意性올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音假字 : 漢字를 音으로 얽 되 그 表意性은 버 리 고 表音性만올 이 용하는 

차자. 

힘11讀字 : 漢字를 訓으로 읽으연서 그 表意性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訓假字 : 漢字를 訓으로 읽되 그 表意性은 버 리 고 表音性만을 이 용하는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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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音調字와 訓讀字를 묶어서 讀字(表意‘字)라고 할 수 있고， 音

假字와 訓假字를 묶어서 假字(表音字)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音과 訓의 

구벌이 필요 없거냐 그 우별율 하기 어려울 혜 사용하기에 현리하다. 

音讀字는 漢文에서의 漢字의 용법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것이 우리말의 표기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연 이는 우리말에 들어온 

中國語借用語의 表記이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글에서 한자로 표기된 

漢字語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연 이해하기가 쉽다. 이 漢字語는 중국어 

에서 借用한 것도 있지만， 국어 내에서 조어된 것도 있음은 古今이 같다. 

오히려 借字表記文體에서는 아 경향에 의한 조어가 현대어보다는 더 생산 

척이었다. 혜로는 借字表記文章에 漢文句가 대량A로 사용되어 漢文의 語

}I圓만을 바꾸었거 냐 한뭄에 l!:l::를 단 듯한 文章이 사용되 어 한뭄과 차자 표 

기 운장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이를 國語文章으로 

보느냐 漢文文章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어느 쪽의 업장에 서느 

냐가 중요하다. 이 를 국어 운장A로 보면 이 경 우의 漢字는 모두 音讀字

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연 音讀字는 漢文에서 무제한A로 빌어올 

수 있는 것이 되므로 漢字와 獨立하여 音讀字의 文字體系는 독자척￡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말에 사용되는 漢字語는 漢文의 용 

어 그대로가 아닌 제한흰 법위에서의 사용이므로 音讀字의 법위가 한문에 

서 사용되는 한자의 법위보다는 척다고 하겠다. 

힘11품字는 漢文의 單語에 해 당하는 漢字에 국어의 새김 이 대 응하는 뱀 위 

에서 사용되는 借字이다. 두 言語間의 對應은 日常用語에서는 협게 이루 

어지지만 中國語의 특수한 개녕을 나타내는 漢字는 국어에는 대응하는 訓

(새김)이 없으으로 이러한 漢字는 힘11讀字로 쓰알 수가 없을 것이다. 짜라 

서 뢰11讀字의 수는 좁讀字의 수보다는 제한된다고 하겠다. 訓讀字 가운데 

는 한 글자가 여러 힘11.2..로 읽힐 수도 있고， 여러 끌자가 같은 訓으로 읽 

히는 것도 있다. 

音假字란 漢字의 形成原理인 六홉 가운데 假借의 原理를 빌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國語로는 번역할 수 없는 외래어률 중국인들야 한자의 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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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 假借의 한 방법인데 固有名詞는 이 방법에 의하 

여 표치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우리의 音假字도 초기에는 漢譯할 수 없는 

우리의 固有名詞를 표기하다가 보펀화되어 일반 단어는 물론 조사와 어미 

를 표기하는 데에도 이용된 것이다. 

音假字의 수는 시대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수 

의 글자가 사용판다. 차자 표치 법 의 발생 초기 인 固有名詞의 표치 단계 에 

선 한운의 假借字에 준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독자척인 문자 체계률 형 

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차자 표치법이 발달하여 운장의 조사냐 

어마를 표기하는 단계에 이르연 제한된 수로 한정되는 훌假字의 운자 체계 

가 이루어진다. 後期中世國語時代에 口옳의 뾰 표기에 사용된 借字는 11(} 

字 내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訓假字도 있지만 音假字

가 철대 다수를 차지한다. 口옮의 랴률 표기하는레 사용되는 흡假字는 시 

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것이 각 시대의 更讀나 鄭;j:L의 표기에 옹용되었 

고 영향을 준 것으호 보연 更讀와 獅;j:L에 사용된 音假字의 수도 이러한 

법위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後期中世國語의 口앓에 

쓰인 音假字는 音讀口옳올 중심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지만， 統一新羅時代

나 高麗時代의 更讀나 獅;j:L윤 釋讀口옳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믿어지으혹 

音假字의 수가 이 보다는 종카할 것 이 다. 鄭藥救急方의 鄭名表記에 사용 

된 音假字의 수는 단어의 수가 척음에도 불구하고 111 字가 사용되었다. 

그러냐 제한된 수의 音假字가 국어의 음철 체계에 준하여 어느 정도의 체 

계를 이루고 사용된 것윤 분명하다. 

音假字는 單숍節語를 표기하는 한자에서 빌어온 것이으로 원칙척A로 

音節文字이 다. 다만 우리 말의 音節末子音을 표기 하기 위 하여 사용되 는 것 

에 ‘只(ï) ， 隱(1-)， Z,('2.), 音(tJ ), 봅('tl)， P!:: (人)’이 있어， 이것이 

音節文字性을 벗어냐는 것이다. 音假字에는 같은 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글자가 사용되는 여1가 흔히 있다. 鄭藥救急、方융 보연 ‘古， 高，

苦’가 ‘고’音의 표키에， ‘包， 흉， 南， 願’가 ‘보’ 音의 표기에 사용되었음 

을 볼 수 있다. 또 같은 끌자가 前代의 音과 當代의 音을 나타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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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觸’는 更讀와 鄭:fL에서는 ‘여’로 얽힌다. 이는 古代의 漢字音을 안 

영한 것이다. 그러나 鄭藥救急方에선 ‘미’ 音의 表記로 사용되어 당대의 

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힘11假字는 訓讀字에 서 발달한 것 이 다. ‘以’ 字는 漢文의 介詞로서 국어 의 

造格助詞 ‘-로’를 표기하는 데 주로 쓰안다. 이는 漢文의 훨돗에 짜라 쓰 

인 것이므로 訓讀字이다. 이것이 ‘井以/아오로’에도 쓰였는데 이는 ‘아 

올+요’ 로 운석 되 는 것 이 므로 ‘以’ 의 원뭇과는 무관한 것 이 다. 허11讀字가 

힘11假字로 바뀐 것이다. 힘11假字의 用例는 語훌表記(固有名詞表記)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냐타난마. 늦어도 6 세기 중엽 이천의 기록으로 추정되 

는 蘭州川前里書石의 追銘에 新羅의 官名안 ‘波珍千支’ 가 나타난다. ‘波

珍’은 ‘바돌(海)’로 얽히는 것ξ로 ‘珍’이 ‘돌’로 읽히는 것은 힘11에 의한 

것이다. 그 表意住이 반영되지 않았A나 訓假字이다. 이와 같이 매우 이 

른 시기부터 힘11假字가 쓰이긴 했지만 그 수는 音假字에 비하연 매우 적 

다. 鄭藥救急方에서는 音假字가 111 字가 쓰였는데 힘11假字는 21 字가 쓰여 

그 5분의 1 에도 풋 미치고 있다. 

힘I1假字도 音假字와 같이 單音節을 나타내 는 것 이 원칙 이 다. 그 힘11이 2 

，홈節인 경우에도 訓假字로 쓰이연 單音節을 나타낸다. ‘좁’의 訓은 ‘프 

르←’인뎌l 訓假字로서는 單音節 ‘플’을 표기하는 떼 쓰인다. ‘加’의 힘11도 

‘뎌으-’이지만 訓假字로서는 ‘머’音의 표기에 쓰인다. 힘11假字는 그 수가 

척A으로 국어의 音節數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따라서 訓假字만으로 

표기되는 독자척안 표기법윤 성렵될 수가 없다. 音假字와 함께 假字로서 

이루어지는 문자 체계를 상정할 혜 어느 정도 국어의 음절 체계에 가까운 

표음 문자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표기자의 입장에서 

보띤 音假字와 힘|假字의 쿠벨윤 엄격하지도 않았올 것이고 구멸을 할 필 

요도 없었율 것우로 생각된다. 

갇윤 글자가 音假字와 뢰11假字로 쓰이 는 것 도 있 다. 쩔B藥救急方에 선 ‘加’

가 音假字로선 ‘가’ , 힘11假字로선 ‘더 ’ 로 읽 힌 다. ‘耳’ 도 音假字호선 ‘이 ’ , 

訓假字로선 ‘귀’로 원허고 있다. 이 假字들은 起源的으로는 固有名詞表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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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初期의 固有名詞表記는 音假字만A로 표기 

되었을 것이지만， 後代로 오연서 訓假字도 쓰이게 된 것이다. 三國時代

新羅의 初期의 資料에서 訓假字가 사용되었다는 것윤 固有名詞表記가 상 

당히 발달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借字表記法의 네 가지 文字體系를 설명하였지만 表惠、文字性과 

表音文字性이 혼합된 운자 체계에선 이 둘의 한계가 항상 분명할 수는 없 

는 것이다. 이 둘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借字가 있을 수 있A나 讀字이연 

져 그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擬似讀字가 있을 수 있고 假字이연서 그 表

音字的 뾰格에 어느 정도의 表意性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擬似假字가 있 

을 수 있다. 여 기 서 2 차척 A로 擬音讀字， 橫링iI讀字， 擬音假字， 擬힘iI假字 

가 있게 된다. 

‘좁薰’는 여인의 눈생을 그리는 梁料인데， 藥草안藍(쪽풀)을 채료로 만 

든다. 그런데 鄭藥救急方에 보면 이 제품의 이름이 提輪에 의하여 그 재료 

안 藍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言쨌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倚語가 되었다. 

이 洛語를 徵藥救急方에선 ‘뽑台’로 표기하였다. ‘좁’은 ‘좁薰’의 ‘춤’에 

져 온 것이나 이는분명히 音讀字이다. 그러나이 ‘춤’윤 ‘훌’와 결합하면 

그 뭇이 분명하지만 ‘台’와 결합하연 그 본래의 릇은 약화되어 假字의 성 

격을 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좁’응 擬音讀字라 할 수 있는 것이다. 

普賢十願歌의 禮敬諸佛歌에 쓰안 ‘心未筆留 幕呂白乎’의 ‘幕/그러-’는 

회11홈字이 다. 그러 나 그 漢譯歌를 보면 ‘畵/그러 -’ 의 뭇4로 쓰인 것 이 다. 

語源으로 보연 ‘그러-(幕)’가 ‘훌(그리-)’의 뭇에서 온 것으로도 생각되 

지 만， 이 文服에 서 ‘그리-’ 는 ‘훌’ 의 룻이 므로 ‘薦’ 字의 讀字性운 그만큼 

약한 것이다. 이런 챔에서 ‘흙’는 擬訓讀字이다. 

쩔G藥救急、方에서 멸英의 鄭名은 ‘注也뭄(주엽)’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早奭의 차용어 이 므로 ‘注也둠’ 은 이 를 순수한 音假字만A로 표기 한 것 이 

다. 이것이 같은 책에서 ‘鼠厭木(쥐염나모)’로도 표기펀다. ‘鼠’는 訓假

字로서 ‘쥐’를 ‘厭’은 音假字로서 ‘염’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냐 ‘鼠’와 

“厭’자를 사용한 것은 이 나무의 특성을 은연중 암시하기 위하여 선택된 

48 



借字이다. ‘鼠(쥐)’는 이 나무의 특성이 작마는 것올 나타내기 위하여， 

‘厭’은 이 나무에 벌레 구멍같운 것。1 있어 사랑들이 싫어하는 나무라는 

풋을 냐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즉 ‘鼠/쥐’와 ‘厭/영’은 순수한 

당11假字냐 音假字로서 선택 된 것 이 아니 라 그 表意{生을 감안하여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해 ‘鼠’는 據訓假字이고 ‘厭’은 擬홉假字안 것이다. 

。1와 같이 ‘擬’ 라는 원리 는 借字表記에 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임 에 는 

플럽없A냐 讀파 假의 기본 원리가 척용판 다음 2 차척A로 적용되는 것 

이므로 讀， 假의 기본 훨리릎 부정하고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讀，

假는 차자 체계에서 필수켜A로 척용돼야 하는 것이지만 ‘擬’는 수의척A 

.로 적용되는 것이으로 讀， 假의 原理를 운란하게 하여서는 안 펀다. 

m. 更讀와 鄭tL表記의 寶際

更讀와 鄭fL의 表記는 어느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뺀천되어 온 것이다. 更讀는 三國時代부터 近代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어 각 시대의 변천상을 어느 정도 추척할 수 있지만 鄭fL운 道事의 m 
歌 14 首와 均如傳의 11 首， 뼈二將歌 1 首밖에 없어 그 表記法의 변천상 

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更讀表記의 뻔천상을 먼저 설명하고 다 

음에 鄭fL表記의 寶際에 대 하여 설명 하기 로 한다. 

三國時代의 更讀文은 讀字만4로 표기되는 것이 특정이다. 助詞냐 語尾

률 표기하지 않고 讀字들을 우리말의 語}I홈ξ로 배열하는 것이다. 초기에 

는 같은 更調文에서도 우리말의 語11直과 漢文의 語}I圓이 함께 쓰였다. 흙~'I‘| 

川前里書石의 原銘올 보연 ‘善石得造(좋은 돌올 얻어 만들었다)’ ‘作書人

〈짓고 쓴 사량)’과 같이 우리말의 語}I며A로 讀字들을 배열한 句節이 있는 

가 하연 ‘始得見삼(처음으로 골짜커를 볼 수 있었다)’와 같이 漢文의 語

}I圓￡로 배옐한 우철이 섞여 쓰이고 있다. 판陽新羅j늄城陣(賣興王代)에서 

도 이와 같윤 현상을 볼 수 있다. 

:f:申활記石(552?， 612 ?), 여없憶作牌(578 ?), 南山新城陣(519 ?)들은 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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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들을 완천히 우리말의 語I1頂￡로 배옐하고 있다. 

:f:申年六月十六日 二A井홈記 天前훌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5lS훌 若此事

失天大罪得훌 若國不安大활t比 可容行훌之 

이는 王申홉記E路의 일부분이다. 현대어로 해석하면 

王申年 六月 十六日에 두 사랑이 함께 다짐하여 기록한다. 하느넙 앞에 다짐한 

다. 지금부터 三年以後， 뽕、道릎 執持하고 過失이 없기를 다짐한다. 만약 이 일율 

잃A연 하느넙께 흔 죄를 얻움울 다짐한다. 만약 나라가 不安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연 가히 오픔치기 행할 것율 다짐한다. 

와같다. 

당시 아러한 문장들을 어떻게 읽었는가， 音讀을 하였는가， 아니연 우리 

말로 풀어 읽는 釋讀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 

재까지의 연쿠틀을 보연 :f:申활記石銘윤 音讀한 것으로 본 주장이 있고 

[용E용嗚作E뽑銘이 나 南山新城陣銘응 釋훌훌을 L한 것 A로 본 연구가 있 다. 音

讀을 하거냐 釋讀올 하거나 뭇이 천달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것이으로 개 

인에 짜라서 읽는 방업에 차이가 있었융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音讀되 

었다면 變體漢文的인 성격이 강한 것인데 이러한 文體는 統一新羅時代의 

홈料냐 홉麗時代의 자료에 도 나타난다. 統-新羅時代의 것 A로는 810 年

의 記錄안 昌寧仁陽좋陣文이 대표적이고 高麗時代의 것A로는 若木i爭뺑놓 

造溶記(1031)냐 鄭藥救急方에서도 폴 수 있다. 若木훔땐좋造落記는 대표 

적인 이두품안데도 그 題目에 해당되는 部分이 

太zf!十一年...... 若木都內 앓方在 擇뺏긍놓 죠l률石흉 造成形止記

라 되어 있다. 여기서 ‘異方在’는 ‘異方에 있는’으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이 ‘在’는 國語의 語順에 따라 쓰였지만， 音讀되었음이 플립없는 것이다. 

鄭藥救急方에 서도 藥材 奉牛子에 대 한 이 릎을 ‘朝生흉落花子(아청 에 띄 어 

저녁에 지는 꽃의 써)’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音讀字얀의 表記이다. 이러 

한 사실로 불 혜 音讀字둘올 우리말의 語11直으로 배열하는 表記法은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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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의 更讀文올 釋讀도 하였A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통일 신라 시대의 이두문과의 관계에서이다. 통얼 신라 시대의 이두운운 

讀字들을 우리말의 語順으로 배옐하연셔 助詞냐 語尾 풍을 나타내는 뾰를 

넣는 것이 특칭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서 앞가 쓰인 最古의 更讀文

윤 납山휴阿顆rt:如來造像記(720)이지만 。1 시대률 태표할 수 있는 것은 

新羅華嚴寫經造成記(755) 이다. 이 造成記의 한 部分을 예로 하여 이 시대 

훗讀文의 表記法파 아울러 三國時代 更讀文이 釋讀도 되 었으리 라고 보는 

논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經 成內 法者 樓根中 香水 散示 生長 令內랬 然後中 若 짧皮脫那 脫皮練那..... . 

佛홈隆像筆師走使A휠 홉魔f용 授 令혈 중짝 食꿇 右 뚫A쫓 若 大小便흉흉§ 若 lliIi宿

짧 若 食명원훌k 옳者 香水 用~ ï*ì!fr 令只但 f'Ff'F處中 進훈之 

이를 현대어로 직역하연 

經을 이푼 法은 닥나우 뿌리에 香水를 뿌리어서 生長시키며 然後에 혹 樓皮脫

이 나 脫皮練이 나 佛홈廳像筆師의 走t更A이 나 홈魔짧를 받도록 시 키 며 齊률 먹 으 

며 위의 모든 사랑들이 혹 大小便을 한다거나 혹 師宿올 한다거냐 혹 방을 억는 

다거 나 하연 香水흘 써 서 ï*溶시 키 어 야 만드는 곳에 냐아갔느니 라. 

가 된다. 이 글에 는 漢文文法的안 表現도 없지 는 않으나- 완천허 우리 말의 語

n圓으로 되어 있다. 밑줄올 그은 부분이 바이고 그밖-의 것은 모두 實質擺念

을 나타내 는 讀字률이 다. 이 讀字률은 다음파 같이 音讀字와 칩11讀字로 나쥔 

다. (힘11讀字는 15 세 키 국어 와 근래 이 두를 참고하여 그 독뱀 을 표시 한다. )‘ 

音讀字 : 經， 法， 香水， 生훌， 然後， 짧皮脫， 脫皮練， 佛홉鷹f象筆師走使A， 홈훌훌 

故， 齊， 大小便， 師宿，ï*혐. 

힘1I~훌字 : 成/얼- 樓/악， 根/불휘， 散/밸- 令/시기- 若/~다가， 授/

발， 食/벅- 右/오힌， 諸/모~， A/사룸， 用/뾰-， fFf'F/철철. 

處/꿋， 進/냐"'-

音讀字로 표기 펀 만어 가운데 ‘橫皮脫(닥나무 갱 질올 벗 기 는 사람)’ , 

‘脫皮練(벗긴 껍질올 다듬는 사랍)’윤 우리말의 語JI價으로 音讀字룰 배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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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造語한 것이고 ‘師宿’은 그 뭇이 분명치 않은 것이나， 音讀되였올 

가놓성이 늪은 것이다. 이밖의 것은 中國語借用語이다. 

링11讀字들은 뾰에 의하여 하11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과 우리말과의 

대융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이 있다. 일례로 ‘成’字에는 ‘內’字가 야로 쓰 

였는데 新羅時代에는 ‘內’를 만로 가진 讀字는 모두 訓讀字인 것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연 확인된다. ‘樓根’ ‘食奭’과 같은 연결체는 漢文의 成語

호 보기보다는 고유어에 쉽게 대응하는 말이어서 힘11讀字로 본 것이다. 

I!f:에 쓰안 借字들을 운류하면 다음과 같다. 

힘11홈字 ; 者/-(~)L. 中/-피. 等/-동， 鳥/좋. 但/-(어)아， 在/견， 

之/-(이)다. 

音假字 ; 內/-‘--. 하/-며， 那/-(이)나， 짧/-재， 只/기 

힘11假字 ; 示/-(아)금， 中/-피 

I!f:에 쓰안 訓짧字는 漢文에 서 虛雖字로 쓰이 는 것 들이 주가 된다. ‘在’

만이 實離에서 온 것이지만 이것윤 國語의 특성에서 虛雖的안 커능으로 

발달한 것 이 다. 이 訓讀字들은 ‘但’ 字만올 제 외 하연 모두 三國時代의 更

훌톨文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삼국 시대의 이두문이 비록 讀字만ξ로 표 

기되었다고 하더라도 釋讀의 가농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虛解

字들이 新羅時代의 I!f:로 이어져서 힘11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 쓰안 音讀字는 ‘짧’릎 제외하연 모두 三國時代부터 固有名詞表記

字로 쓰이먼 借字이다. ‘歲’는 後代에 ‘制’， ‘齊’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音

假字안 것이 분명하지얀 漢文에서도 語氣詞로서 文의 終結에 쓰안 정을 

고혀하연 짧字性을 천혀 배제할수없다. 이런 정에서 이는 梅音假字이다. 

링11假字 가운떼 ‘t’은 ‘爛’字에서 변한 略體字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彈→랬→t’의 과정올 거친 것이다. ‘觸’字에는 ‘그치다’는 뭇이 있어 

그 古代 힘11이 ‘금다’였올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中’은 힘11讀字로도 쓰였지만 ‘然後中(연후에)’라고 한 것은 한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어셔 이 ‘中’을 국어의 처격 조사률 표기한 訓假字로 

본 것 이 다. 01 는 힘11讀字가 힘11假字로 바뀌 어 간 擬둥m假字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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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의 기놓 가운더l 우리가 커억해 두어야 할 또 하나의 기능은 末音똥記 

이다. 이는 借字表記法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 造成記에 처 

음A로 나타난다. 즉 ‘令只’는 ‘令’의 訓이 ‘시기’인데 여기에 그 末音을 

냐타내는 ‘只/기’가 縣記된 것이다. 이는 ‘시기+기’의 표기로서 ‘시기’ 

률 냐타낸다. 이러한 末音않記는 비록 수의척이긴 하지만 借字의 讀法올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마. 

이와 같이 앉표기가발달되었어도 국어의 조사나 어미들을 모두 표기하 

지는 않고 있다. 主格， 展格， 對格올 나타내는 표커가 없고 語尾의 表記

도 불완천하여 보충하여 읽지 않A연 안펀다. 

이 이후의 新羅時代 更讀文윤 대체로 이 造成記의 표기법에서 크게 말 

천한 모습올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단의 表記에 서 讀字들。1 假字化되 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윤 記憶해 둘 얼이다. 뾰는 후대로올수록 假字가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되연 文의 語節의 表記構造가 ‘讀字+假字’의 構造

로 냐타난다. 여 기 서 한 걸음만 나아가연 鄭;j:L의 表記法이 되 는 것 이 다. 

高훌훌時代로 넙어오연 。l 此 표기가 보다 정밀해진다 q훌鳳‘캉F慧寂輝師俊 

雲J%lí뽑陰記(941 ， 太祖 24 年)는 高麗時代 最古의 更讀文이다. 여커서 新羅

時代 更讀文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屬格助詞와 對格助詞를 발견할 수 있 

다. 단의 길이도 훨씬 더 걸어진다. ‘成造薦內없乎亦在之’에서 맡줄 그운 

부분이 맘인데 무려 7자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묘의 걸이가 걸어졌다 

는 것은 그만큼 우리말의 표기가 정확해졌음을 뭇한다. 

1031 年(太平 11 年， 題宗 22 年)에 쓰여 진 뺑究츄造搭記에 서 高麗時ft

更讀文의 한 標本을 볼 수 있다. 우선 이 기록운 長文￡로 되어 있어 高

麗時代 更讀文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語順이 일부 套語를 제외하 

면 거의 국어의 語n圓4로 되어 있고 뾰表記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사나 語

尾가 거의 정확하게 표커되어 었다. 

伯士 身寶 聚 三亦 日 日 以 合夫 三百四十八 井以 石Z良 第二年春節금只 了兮

齊遺 成是 不得쩔 犯由 白去乎等 用良(伯士 身寶의 聚 셋이 냐날로 合夫 三百四

十八을 아울러 서 즐윤 第二年 春節까지 마치 었 다 하고 이 루지 뭇한 사유를 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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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이는 造港記의 한 句節안데 거의 우리말로 펀 표현이다. 밑줄 그운 것 

이 뾰인데 ‘寫/~’를 제외하연 모두 假字로만 쓰이고 있다. 이 表記構造

률 보연 音讀字로 표치 된 ‘伯士， 身寶， 聚， 合夫， 三百四十八， 第二年， 春

節’을 제외하연 모두 ‘힘11 讀字+i!:I::’의 구초이다.i!:I::가 거의 모두 假字로 

되었A니 기본 구조는 ‘讀字+假字’의 구초인 것이다. 

이 更讀文운 高麗後代로 요연 漢文化되어 가는 경향융 띤다. 佛家의 

造成記나 짧願文이 高麗前期까지 는 更讀文A로 쓰안 것 이 많으나 後期로 

요연 漢文化되 어 更讀文造成記는 확인되 지 않는마. 그밖의 更讀文에 도 音

讀字로 표기 한 漢文句節이 대 량으로 쓰인다. 朝蘇初의 大明律直解의 更讀

文도 우리말 어순의 표기가 많운 것이 사실이나 고려 전기의 更讀文과 \1] 

교하연 漢文句가 대 량으로 풍장하는 셈 이 다. 王홉L 혜 의 記錄인 農團集。l

나 李忠、武公의 狀혈로 내 려 오연 漢文句에 口옮의 i!:I::률 단 듯한 느낌 을 주 

눈 文體로 바뀐다. 

朝蘇後期의 更讀文을 보연 자연스러운 國語에 바탕올 둔 生훌性야 있는 

말이 아니라 套式化된 用語를 漢文句에 섞어 쓰는 特珠한 文語로서 그 生

命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짧ßtL表記는 遺事의 獅歌 14 首， 均如傳의 11 首， 掉二將歌 그리 고 짧g藥 

救急方의 鄭名表記도 여치에 포함시키연 統一新羅時代서부터 13 세기 중 

엽까지의 자료가 천하는 셈이다. 쩔따L表記가 발생되어서 쓰여온 기간도 

，이 기간A로 보아 무앙할 것이다. 이 表記는 更讀와 固有名詞表記카 보여 

주는 여러 특정이 모두 응용되어 있다. 먼저 특정척인 표기 구조로 들어 

야 할 것은 ‘讀字+假字’의 구죠이다. 

東京 明뼈 月良 夜入伊 遊行如可/東京 올피 동아 밤들이 놀니다가 

이는 處容歌의 첫 句節이다. 이률 借字體系에 따라그연결 구조률 붐석 

하연 

東京/동경， 音讀字+音讀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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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期/불피. 킹11홉字+音假字 

月良/동아. 힐11협字+音假字 

夜/밤， 칩"論字 

入伊/들이 , 힘11짧字+ 훌假字 

遊行如可/놀니 다가， 링11讀字+訓課字+회11假字+훌假字 

와 같다. 이 로 보연 語頭는 모두 調字들이 고 後尾는 假字들이 다. 이 假字

는 곧 釋讀口뚫이 나 更讀의 tt에 해 당한다. 이 뾰는 文法關係를 나타내 는 

말이지만 ‘明期(홉+피→셜피)’와 같이 末音徐記를 겸한 것도 있다. 쩔ß*L 

에서 이 만는 우리말에 필요한 조사냐 어미 및 그밖의 文法的인 형태소들 

융 거의 다 표기하고 있어 이두문에서와 같이 보충해서 읽어야 할 곳이 

거의 없다. 

짧tL表記가 모두 이 러 한 構造로만 된 것 은 아니 다. 禮敬諸佛歌의 ‘身語

意業王흉厭’ 은 音讀字만 ò 로 表記된 漢文句가 그대 로 쓰인 것 이 다. 이 러 

한 表記는 初期更讀文에서 보아온 것이다. 또 같은 노래의 ‘此良 솟作沙 

毛p[::等耶/이아 부질 사뭇특야( 01 에 떳옛함을 삼을 것이로다)’의 ‘夫作’이 

나 ‘沙毛p[::等耶’ 는 모두 假字만￡로 表記된 것 아 다. 이 렇게 假字만A로 

單語를 表記하는 것은 固有名詞表記에서부터 있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혜 짧따L은 固有名詞表記， 初期更讀文， 그리고 統一

新羅時代부터 냐타낸 만가 들어 간 更讀文의 表記法이 융합되 어 자연스런 

우리말올 거의 완벽하게 표기한 表記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表記

法은 舊譯仁王經의 釋讀口뚫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獅tL表記法은 이 

러한 釋讀口뤘이 발천되어 보연화된 것우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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